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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 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이현정 ☎044-300-7173

[5분 자유발언]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,

시정 4기 재정 절벽 지적 및 시정 5기 정상화 과제 제시
- 선심성 사업 도려내고 취약계층, 민생 예산 지키는 냉철한 책임 행정 펼쳐야 -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(고운동, 더불어민주당)은 17일 제

1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“새롭게 출범하는 시정 5기 세종

시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시정 4기가 남겨놓은 혹독한 재정 위기”라

며, 철저한 재정 진단과 민생 중심의 재정 정상화를 촉구했다.

이 의원은 “그동안 의회가 비현실적인 세입 추계와 엉터리 예산 편성

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했음에도, 집행부는 들어올 돈은 부풀리고 나

가야 할 법정 필수경비는 고의로 축소·누락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으로

일관했다”고 강하게 지적했다.

특히 시민의 생계와 직결된 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된 점을 꼬집

었다. 이 의원은 “영유아 보육료 시비 매칭액 146억원 중 122억원을

미편성하는 등 필수 보육 예산을 줄줄이 펑크 내 당장 8월이면 보육

예산이 바닥날 처지”라며, “입으로는 저출생 극복을 외치면서 아이들

예산부터 외면하고 기초연금(34억원), 노인일자리(14억원), 장애인 활

동지원비(16억원) 등 취약계층 예산을 가장 손쉽게 잘라버렸다”고 비



판했다.

이어 산하기관의 전기료·수도료 등 필수경비를 8개월분만 편성해 임

금 체불 위험을 다음 시정부로 떠넘기는 쪼개기 예산 행태와 꼼수 채

무 전가 방식도 폭로했다.

이 의원은 “도시개발 특별회계를 1년여 만에 조기 폐지해 기금에 예

탁해 뒀던 555억원은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는 데 쓰고, 시가 부담해

야 할 공공개발 사업비는 토지 출자로 대체해 산하기관이 대규모 공

사채를 발행하도록 몰아넣었다”며 “시는 현금만 쏙 빼 가고 산하기관

에 대규모 채무를 떠넘긴 꼴로, 시 누적 채무액 5천억원 외에 2,500억

원의 숨겨진 빚을 더 만든 셈”이라고 질타했다.

현재 세종시의 재정적 최후 보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미 바닥

을 드러냈으며, 비상금 격인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겨우 1억 2천만

원에 불과한 실정이다. 이 의원은 각 부서 요구 추경 소요가 2,000억

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, 지난해 1차 추경 추가 세입이 약 1,000억원

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 수요 감당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

다고 진단했다.

이에 이현정 의원은 새로 출범할 시정 5기를 향해 실패 원인의 철저

한 진단과 정상화 노력을 주문하며 ▲재정 상황의 투명한 공개 ▲선

심성 사업 예산 삭감 및 민생 예산 사수를 제안했다.

이 의원은 “시정 4기가 끌어다 쓴 약 5천억원의 빚과 숨겨진 부채라

는 무거운 부담이 온전히 시정 5기의 몫이 되었다”며, “현 시정부는

명백한 재정 운영 실패를 인정하고, 시정 5기는 선심성 사업을 과감

히 도려내는 냉철함을 보여주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

끝으로 이 의원은 “보육, 기초연금,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민생 예산만

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희생되면 안 된다”며, “이제는 무너진

살림살이를 원 궤도에 올려놓는 정상화의 시간인 만큼, 현재의 재정

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보여달라”고 당부하

며 발언을 마쳤다.


